
안녕하십니까? 

오늘문화예술연합포럼이라는뜻깊은행사를개최한데대해환영하고이포럼에공동
으로참여해주신여러기관대표님들과행사에참여해주신참가자분들께진심으로감
사드립니다.

그동안우크라이나인도적지원포럼은금년 6월부산, 7월진주, 10월 13일서울사랑의
교회에서개최한데이어네번째포럼이됩니다. 또한 11월 22일에는인도적지원과전
후복구포럼도서울무역협회에서개최될예정으로있습니다.

이번에는특별히문화예술을중심으로하는연합포럼이라는데그의의가있다고봅니
다.

오늘연합포럼에참여한문화예술단체는그동안국내와우크라이나난민들이대거소
재해있는폴란드루마니아등을대상으로다양한문화예술지원활동을해왔습니다.

이번포럼은기관간상호협업을통한시너지효과도높일수있고또청중들에게는문화
예술분야의인도적지원중요성을알리는한편, 난민들에게는전쟁트라우마를치유하
는데큰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한지 9개월째고이제겨울문턱에접어들었습니다.
어느때보다겨울을잘극복할수있는지원활동이매우중요합니다.
이런시기에포럼개최는시기적으로매우적절하다고봅니다.

우크라이나전쟁은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동시에평화를지키고주권과영토보전, 독
립이라는유엔의질서와핵심가치를수호하는차원에서반드시승리해야하며이미승
리해놓은전쟁이라는확신을가질필요가있습니다 .

이런차원에서지금우리가하는모든일하나하나는새로운역사를만드는일이라는사
명감과자부심을가질필요가있다고봅니다 .

이번포럼의성공개최를기원드리며계속해서우크라이나에대한관심과참여를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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